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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L

산업 AI 에이전트논문 88편을훑어보니
9할은 아직 실험실에 있었다

방동걸 (주)웨이스 대표이사 2026년 8월 13일

저희는 주기적으로 최신 논문과 오픈소스 동향을 훑습니다. 만들고 있는 것이 맞는 방향인지, 학계와 업계가

어디까지 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주 스캔에서 눈에 띈 논문이 3편 있었는데, 셋을 나란히

놓으니 하나의 그림이 보였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웨이스가 세 편 모두 VEXPLOR로

공장에 실제로 넣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읽었습니다.

논문 속 에이전트 9할은 아직 실험실 쪽 기슭에 있습니다.

01

첫번째숫자: 실제공장에들어간것은 9.1%

연구진(Henkel 외 15인)이 산업 자동화 분야의 파운데이션 모델 에이전트 연구를 전수 조사했습니다.

2,341편의 논문을 추려 88편을 정밀 분석한 체계적 문헌 리뷰인데, 결과가 인상적입니다. 보고된 시스템의

75%가 기술 성숙도(TRL) 4~6단계, 그러니까 실험실 검증에서 시제품 실증 사이에 머물러 있었고,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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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배치근거가확인된연구는 9.1%에 그쳤습니다. 2026년 5월 공개된 프리프린트(arXiv

2605.02592) 기준입니다.

"AI 에이전트가 공장을 바꾼다"는 이야기는 넘치지만, 논문으로 보고된 것 중 공장 안에서 실제로 돌아간다고

확인된 것은 10건 중 1건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데모와 현장 사이의 거리가 그만큼 멉니다.

02

두번째발견: 잘하는일과못하는일이갈린다

같은 리뷰가 에이전트의 능력을 항목별로 비교했는데, 결과가 뚜렷하게 갈립니다. 파운데이션 모델

에이전트는 기존 방식 대비 사람과의 상호작용(+37%)과 불확실한 상황 대응(+35%)에서 강했고,

협상(-39%)에서는 오히려 약했습니다. 실제 활용처도 사용자 보조, 모니터링, 공정 최적화에 몰려 있었고

계획·스케줄링에서는 아직 약했습니다.

이 결과는 저희가 현장에서 배운 설계 원칙과 정확히 겹칩니다. 언어모델에게는 해석과 소통, 예외 상황

대응을 맡기고, 계획과 제어는 결과가 보장되는 확정적 시스템에 남겨야 한다는 것. AI가 만능이어서가

아니라, 잘하는 일과 못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계층을 나누는 것입니다.

실험실에서 현장까지의 깔때기는 생각보다 좁습니다.

산업 AI 에이전트 논문 88편을 훑어보니 VEXPLOR 기술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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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세번째발견: 신뢰성은모델이아니라설계에서온다

7월에 나온 또 다른 프리프린트(Dastidar, arXiv 2607.17044)는 실제 운영 중인 기업용 에이전트를 뜯어

"신뢰성이 정확히 어디서 오는지"를 어블레이션(ablation, 요소를 하나씩 떼어 보며 기여도를 재는 분석)으로

측정했습니다.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한 벤치마크에서 정확도가 11점 오를 때, 그중 9.5점은

스캐폴딩(scaffolding) 설계 — 작업을 어떻게 쪼개고, 어떤 작업을 어떤 모델에 배정하고, 전문화된 소형

모델을 어디에 두는지 — 에서 왔습니다. 답을 실행해 보고 고치는 검증 루프 자체의 기여는 1.5점이었습니다.

다만 이 1.5점은 가장 어려운 실패를 구제하는 데 집중돼 있었습니다.

한 시스템의 사례 연구라는 한계는 있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에이전트의 신뢰성은 더 큰 모델을 갖다

끼운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일을 나누는 구조, 검증하는 절차, 실패를 잡아내는 장치 — 시스템 설계가

신뢰성의 대부분을 만듭니다.

04

큰그림: 학계가이전환에이름을붙이기시작했다

세 번째 논문(Zhang, arXiv 2605.24823, 5월 프리프린트)은 아예 이 전환에 이름을 붙입니다. 제조업의

5번째 전환, "Agent Manufacturing". 지금까지의 자동화가 물리 작업과 정형화된 사무 작업을 대상으로

했다면, 이번 전환의 대상은 그동안 엔지니어와 관리자의 머릿속에 있던조정업무— 상황을 해석하고,

자원을 배분하고, 이상을 진단하는 판단의 계층이라는 주장입니다. 아직 한 연구자의 제안 프레임이지만,

저희가 "제조에는 판단을 잇는 운영체제가 필요하다"고 말해온 것과 같은 방향을 학계가 정식화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읽습니다.

05

세논문을겹쳐읽으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방향은 정해졌는데(5번째 전환), 논문 속 시스템의 9할은 아직 공장에 들어가지

못했고(9.1%), 그 격차를 가르는 것은 모델 크기가 아니라 시스템 설계(9.5점 대 1.5점)라는 것.

저희에게 이 격차는 낯설지 않습니다. 실제 공장에 AI를 들여놓으려면 논문에는 잘 안 나오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현장 용어와 설비 데이터를 하나로 정리한 표준, 모든 답이 근거로 이어지는 데이터 체계, 권한을

단계적으로만 넓히는 검증 절차, 그리고 물리 법칙과 안전 규격이 최종 경계가 되는 구조. 저희가

VEXPLOR를 실제 현장에 구축하고 운영하면서 매일 확인하는 것은, 이 지루해 보이는 기반 작업이 바로

9.1%와 나머지 90.9%를 가르는 선이라는 사실입니다.

산업 AI 에이전트 논문 88편을 훑어보니 VEXPLOR 기술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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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에이전트의 시대는 논문 숫자가 아니라, 공장 안에서 돌아가는 시스템의 숫자로 옵니다. 저희는 그 숫자를

늘리는 쪽에 서 있습니다.

웨이스가 하는 일이 궁금하시면: wace.me

WACE(웨이스)는 공장이 스스로 판단하고 멈추지 않게 하는 제조 AI 운영체제 VEXPLOR를 만드는 회사다.

원문 blog.vexplor.com/post/ai-agents-lab-to-factory-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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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전화 070-4730-0629 · contact@wace.me
홈페이지 wace.me · linkedin.com/company/wace-inc

원문 홈페이지 링크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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